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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연합뉴스는 10.10일자 “금융당국, 고 DSR 대출비중 축소 검토...

고액・다중채무자에 영향” 제하의 기사에서

ㅇ “금융당국이 ‘가계부채 보완대책’의 하나로 고(高) DSR 대출 

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”고 보도

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

점검 관리하고 있으며,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.

ㅇ 이와 관련하여, ‘高DSR 대출비중 인하’ 등 구체적인 방안이 

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.

□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, 앞으로도 지속 

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